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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점제 확대효과로 무주택 청약 당첨자 비율 26.8%p 상승

- 8.2대책 이후 무주택 당첨자 비율 85㎡ 이하 99.9%, 85㎡ 초과 60.2%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’17.1.1~’18.1.31일까지 서울에서 분양한 

44개 단지의 청약당첨자 15,096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8.2대책을 

통한 가점제 강화 이후 무주택 당첨자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

분석되었다고 밝혔다.

□ 국토교통부는 ’17년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을 

통해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가점제 적용 비율 

확대 등 청약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.

[ 서울의 가점제 적용 비율 변동 경과 ]

* 8.2대책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는 ’17.8.3부터 발생
* 8.2대책에 포함된 청약제도 개선안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’17.9.20부터 시행

□ ’17.9.20일 가점제 확대 적용 후 서울 아파트 당첨자 중 무주택자 

비율은 확대 이전 69.6%에서 96.4%로 26.8%p 대폭 상승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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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85㎡ 이하 당첨자 중 무주택자 비율은 76.0%에서 99.9%로 

23.9%p 상승하였으며,

- 85㎡초과 주택의 무주택 당첨자 비율도 35.9%에서 60.2%로 

24.3% 상승하였다.

[ 가점제 비율 상향에 따른 무주택 당첨자 비율 변화 ]

□ 가점제 물량 증가에 따라 청약 당첨 커트라인이 하락하는 등 

무주택 실수요자의 아파트 당첨 문턱은 더욱 낮아졌다.

ㅇ 85㎡ 이하 주택의 당첨 가점 커트라인(하한선)은 가점제 확대 이전 

49.8점에서 가점제 확대 이후 44.0점으로 5.8점 하락했다.

□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목표로 한 

8.2대책에 따라 추진된 가점제 확대 등 청약제도 개편방안이 효과를 

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”면서 “앞으로 청약제도 개선에 따른 

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,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당첨기회 확대를 

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
주택기금과 강치득 사무관(☎ 044-201-335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